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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당신의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먹고 살기 힘든 

곳이다. 주기적으로 흉년도 찾아온다. 아브라함-이삭-야곱 삼 대 모두가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겪었다. 신앙적으로도 황폐한 곳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것이 확실한 곳. 그런 곳이 가나안이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 창세기 26:1 

 

이삭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거처를 옮기다가 그랄에 이르렀다. 그랄은 가나안의 남쪽 경계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다. 지난 흉년에는 아브라함이 식량을 찾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사라를 

누이라 말했다가 바로의 궁정에 보낸 일이 있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다. 가지마라.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 창세기 26:2 

 

당장 먹을 양식이 떨어져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명령하신다. 그렇다고 

다음 날 일어나보니 텐트 앞에 쌀 자루가 쌓여 있는 것도 아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것은 당장 먹을 양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재확인이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 창세기 26:3-4 

 

이삭은 순종했다. 떨어져가는 양식을 보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동일한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렇다고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양식이 바닥을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 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 창세기 26:7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 죽을까봐 그랬다. 이삭도 같은 이유로 리브가를 

누이라 했다(실제로 이삭과 리브가는 오촌 사이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손가락질 생각해서는 

안된다. 가나안의 윤리가 아브라함 때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남편을 죽이고 강제로 끌고가면 그만인 동네가 바로 가나안인 것이다. 이런 곳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다. 양식이 생기지도, 위협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라 하신다. 

그래서 이삭은 거기 머물렀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나 당장의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럴 때 

현실이냐 말씀이냐,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당신이 사는 

가나안은 어떠한가. 


